
폴리우레탄 섬유와 염색견뢰도 

 

폴리우레탄섬유는 스판덱스(spandex)라는 이름으로 더 잘 알려져 있는 합

성섬유로서 고무줄과 같이 탄성(彈性 elasticity)이 아주 좋아, 면을 비롯한 각

종 섬유와 여러 방법으로 섞어 합연사나 코어·얀(core yarn), 다층구조사(多

層構造絲) 등에 사용하므로 탄성이 좋은 직물이나 편포를 만들 수 있다. 이

들 직물이나 편포로 옷을 만들면 탄성이 커서 입기도 편하고, 입어서 부드러

울 뿐만 아니라, 몸에 잘 맞게 지어 입으면 몸매를 잘 드러내기도 하여 타이

트·팬츠(tight pants) 등으로 젊은이들이 즐겨 입도록 만들기도 한다. 

그런데 폴리우레탄섬유는 염색견뢰도가 좋지 않아 곧잘 문제가 생기곤 한

다. 폴리우레탄은 주로 산성(酸性)크롬염료(acid chrome dye)나 분산(分散)염료

(disperse dye)로 염색하고 있는데, 세탁이나 땀에 대한 염색견뢰도가 좋지 않

은 약점이 있다. 그런데 보통 폴리우레탄의 혼용율이 낮아 염색하지 않고 흰

색으로 남겨두어도 무난할 때가 많다. 

이 섬유는 염색성 및 균염성(均染性)은 좋으나 다른 섬유와 함께 염색할 

때 폴리우레탄섬유가 심하게 오염되는 경우가 있다. 또한 염색된 폴리우레탄 

제품을 최초로 세정(洗淨)하면 염료가 심하게 빠져 다른 섬유를 오염시킴으

로써 어려운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. 

폴리에스터/폴리우레탄 복합소재를 분산염료로 고온에서 염색하는 경우에

는 염색조건을 잘 조정하여야만 한다. 또한, 환원제(還元劑)와 세정제(洗淨劑)

를 함께 사용하여 강하게 환원 세정하면 섬유표면에 묻어있던 염료가 지나

치게 제거되는 경우도 있다. 

어패럴 품질관리 담당자들은 폴리우레탄이 들어 있는 염색제품을 세탁하

면 할수록 색이 빠져 희게 되어 애먹는다고 한다.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



위하여, 염료분자 속에 크롬이나 동(銅) 등의 중금속을 결합시켜, 폴리우레탄 

섬유에 고착시키는 금속착염염료(金屬錯鹽染料 metal complex dyes) 분야를 철

저하게 연구하면 염색견뢰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지도 

모른다. 


